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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 가스프롬 반독점 위반 조사
EU 기능조약 102호 위반여부 점검 … 벌금 및 수출영향으로 파장 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가 9월4일(현지시간) 러시아 거대 국영 가스기업 가스프롬(Gazprom)을 상대로 반

독점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발표했다.

러시아 리아노보스티 통신에 따르면, EC는 “중부유럽과 동부유럽에서 가스프롬의 반독점법 위반사례에 대

해 조사할 예정”이라며 “가스프롬이 유럽연합(EU) 회원국들에 대한 자유로운 가스공급을 저해하면서 시장을

독점했는지, 공급원 다변화를 방해했는지, 가격을 근거 없이 유가에 연동시키면서 지나치게 높은 가격을 책정

했는지 등을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EC는 가스프롬이 중동부 유럽지역 가스공급 시장에서 자사의 우위를 악용해 독점 금지에 관한 EU 기능 조

약 102호를 위반했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EC의 가스프롬 조사는 2011년 9월 중동부 유럽의 여러 나라에 있는 가스프롬 지사와 협력기업 등을 대상으

로 조사를 벌인 이후 약 1년 만에 다시 이루어지는 것이다.

EU 반독점기관들은 당시 독일, 폴란드, 체코, 오스트리아, 불가리아, 헝가리,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에스토니

아 등에 있는 가스프롬 지사와 협력기업들에 대해 반독점법 위반여부 점검을 이유로 전격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조사에서 반독점법 위반 사실이 드러나면 가스프롬은 수억유로에 달하는 벌금을 물고 앞으로 가스프롬의

수출계약 체결에도 상당한 악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파장을 감안한 듯 EC는 조사가 일상적 점검일 뿐이라고 애써 강조했다.

EC 대변인은 “EU 시장에서 활동하는 해외기업이 경쟁규정을 지키고 있는지 확인하는 일상적 조사이며 정

밀하고 객관적으로 상황을 점검할 것”이라며 “조사절차 착수가 가스프롬이 혐의가 있다고 의미하는 것은 아니

다”라고 밝혔다.

가스프롬 대변인 세르게이 쿠리야노프는 EC 조사와 관련해 “조사할테면 해보라”고 짧게 논평했다.

가스프롬은 EU 가스 수요의 25%를 공급하고 있다.

일부 유럽국가들은 에너지원을 러시아 가스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으며, 가스프롬은 러시아의 가스 수출을

독점하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2/09/06>


